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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범수 중위의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 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하의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인의 비보에 너무나 가

슴이 아픕니다. 

고인은 평소에도 부하와 상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은 참다운 군인이었습

니다. 그래서 고인의 순직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믿음직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보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을

정말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고인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살신성인의 삶은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청년

으로 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거듭 부하와 동료들의 생명을 신한 고인을 추모하며,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에게 깊은 위로의 말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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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범수중위가족에게보내는위로서신

친애하는 학군장교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지난 2년간 학생활과 군사훈련을 함께 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

다.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선택하고 훌륭히 마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문무를 두루 갖춘 여러분에 한 우리의 기 는 매우 큽니다. 43년에 이르는

학군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3만 7천

여명의 선배들이 쌓아 놓은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람된 자리를 함께 하신 학부모님, 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박남필 장군

을 비롯한 교관과 훈육관, 그리고 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을 드

립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군의 통수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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